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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후반에만 4골'  U-17 축구대표팀, 베트남 4-1 꺾고 조 1위로

등록 2026.05.11 07:36:50

[서울=뉴시스]베트남에 4-1 대승을 거둔 U-17 축구대표팀. (사진=대한축구협회 제공)

[서울=뉴시스]안경남 기자 = 한국 17세 이하(U-17) 남자 축구대표팀이 후반에만 4골을 몰아치며 베트남을 꺾고 조 선두로 올

라섰다.

김현준 감독이 지휘하는 U-17 대표팀은 11일(한국 시간)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에서 펼쳐진 2026 아

시아축구연맹(AFC) U-17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베트남에 4-1 완승을 거뒀다.

지난 1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(UAE)와 1-1로 비긴 한국은 이날 승리로 1승 1무(승점 4)를 기록, 베트남(1승 1패 승점 3)을 제

치고 조 선두가 됐다.

한국은 오는 14일 예멘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.

전반 32분 레시바흐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간 한국은 후반 막판에만 4골을 폭발했다.

후반 39분 안선현(포항 U-18)의 프리킥 동점골로 균형을 맞춘 뒤 후반 41분 남이안(울산 U-18)의 역전골로 승부를 뒤집었다.

이어 후반 43분 안주완(서울이랜드)이 추가골로 대회 2경기 연속골을 터트렸다.

그리고 후반 추가시간 4분 김지우(부산 U-18)가 쐐기골로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.



총 16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~2위가 8강 토너먼트에 올라 우승팀을

가린다.

상위 8팀은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국제축구연맹(FIFA) U-17 월드컵 출전권을 얻는다.

한국은 U-17 아시안컵에서 두 차례 우승(1986, 2002년) 우승했다.

직전인 2025년 사우디아라비아 대회에서는 4강에 올랐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knan90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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